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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SK글로벌 출자전환 10월 실시?
채권단 협의 거친 내부방침 시사 … 전제조건 충족 없이는 명백한 배임

SK가 SK글로벌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 출자전환을 10월 중순께 실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

려졌다.

SK 고위 관계자는 9월1일 “6월15일 이사회 때 결의한 SK글로벌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 출자전환을 10

월 중순께 실시키로 내부 일정을 잡고 있으며, 채권단과도 협의한 내용”이라고 밝혔다.

SK 관계자의 이러한 언급은 6월 이사회 때 출자전환을 결의하면서 내건 6개항의 전제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

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.

SK 관계자는 “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이사회를 꼭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내부 논

란이 있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공식 이사회를 개최해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”이

라고 설명했다.

그러나 이 관계자의 발언은 필요에 따라서는 공식 이사회 대신 비공개 이사진 간담회나 정족수에 해당하는 

이사들의 구두동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

것으로 해석된다.

SK 이사회는 SK글로벌에 대한 8500억원 출자전환 등을 결의하면서 ▷SK글로벌 경영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

SK텔레콤 이사회의 승인과 대표이사의 서명이 완료된 확약서 ▷신규채권에 대한 SK글로벌의 담보제공 등 충

족이 쉽지 않은 전제조건을 내걸어 충족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.

한편, SK의 최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과 SK 소액주주연합회 등은 “전제조건 충족 없는 8500억원 출자전

환은 명백한 배임”이라며 임시주총을 통한 이사진 해임 및 소송제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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